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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성인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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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위험 기대, 유용성 기대)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30대 성

인 301명(남성 129명, 여성 1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6.0과 

AMOS 26.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위험 기대와 정적 관련

성을 보였고, 유용성 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위험 기대

와 부적으로, 유용성 기대와는 정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 분석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 개방에 대한 위험 기대를 완전히 매개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

록 위험 기대가 높고, 위험 기대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보이는 20~30대가 전문

적 도움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치료 장면에서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위험하게 예상하는 위험 기대를 낮추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위험 기대, 유용성 기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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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신

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치명적인 외

상(trauma)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Helen Keller는 시행착오와 고통을 통해

서만 인격이 성장하고, 영혼이 강해질 수 있

다고 하였다(Picone, 2008/2012). 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외상이나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요소들이 개인의 삶을 무너

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더라도, 이를 극복

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충분히 성장하고 강

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개

인으로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거나 현실적 적응에 곤란을 경험한다면, 이

러한 과정을 스스로 견디고 나아가는 것은 매

우 어려울 수 있다.

정신 건강 문제는 인간의 정신 기능에 있

어,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이 서로 심

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한 개인이 

사회집단과 현실적 적응을 함에 있어 곤란을 

겪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

소, 1994). 과거에는 정신 건강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최근

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과 같이 사회적 

망을 통해 개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 

개입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려는 거시적, 미

시적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대학

교 교육연구소, 1994).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기준, 11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고, 연

평균 10%의 증가추세를 보였다(현경래 등, 

2017). 또한 정신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람 수도 2009년 80만명에서 2022년 190만 

3,000명으로 증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24), 정신 건강 문제에 대

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22)의 보고에 따

르면,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한 개인의 문

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생산성 손실

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부담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외상이나 정신 

건강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과 박탈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개인의 낮은 주관적 건강 수준 및 

높은 만성질환 이환율로 연결될 수 있다(허종

호 등, 2010). 따라서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

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정신 건강 서비스란 한 개인이 정신 건강 

문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에게 상담 또

는 치료를 받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1). 보

건복지부(2021)의 ‘정신 건강 실태 조사’에 의

하면, 한국의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 건강 

문제를 전 생애를 통틀어 한 번 이상 경험하

지만,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의 12.1%

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2020년 한국의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보건복지부, 2021)은 7.2%로 선진국인 

캐나다(2014년, 46.5%), 미국(2015년, 43.1%), 호

주(2009년, 34.9%)의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

에 비해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 6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

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관련 시설이 제한적으

로 운영, 폐쇄되어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도 

확연히 낮은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2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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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견 및 치료적 개입이 시기적절하고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대 성인을 대

상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의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정

신 건강 및 삶의 질 현황) 결과, 평소 일상생

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율은 

20대 34.9%, 30대 40.2%, 40대 32.3%, 50대 

26.9%, 60대 19%, 70세 이상 16.1%로, 다른 연

령대와 비교하여 20~30대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1; 질병관리청, 

2024). 우울장애 유병률 또한 20대 8.3%, 30대 

6.8%, 40대 4.9%, 50대 2.4%, 60대 4.3%, 70세 

이상 5.3%로, 20~30대가 가장 높았다. 

한편, 정신 건강 문제 상담 경험률은 20대

가 4.9%, 30대가 5.2%로, 다른 연령대(40대

(3.4%), 50대(2.4%), 60대(2.4%), 70세 이상

(2.8%))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

는 20~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장애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

서도 전문적 도움을 잘 구하지 않는 20~30대

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 및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한국에서의 20~30대는 남들과의 경쟁을 통

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는 등 

성취를 요구받기 쉬운 시기로, 한 연구(조계화, 

이현지, 2013)에서는 한국의 ‘성취지향주의 사

회’가 대학생들이 인식한 대표적인 자살의 원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특유의 사회

환경적 특성인 과도한 경쟁과 비교, 평가, 성

취지향주의는 20~30대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

을 실수나 결점 없이 비추는 것을 지향하도록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완벽함이라는 특성

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에서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를 은폐하고, 타

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되는 행동만 표현하려

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Flett & Hewitt, 

2002/2013)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빈번

히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란 타인에게 자신의 결

점이나 실수를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을 제시

하려는 완벽주의의 표현적 또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행동 및 특성이다(하정희, 2010). 

Flett과 Hewitt(2002/201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를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욕구 

혹은 자신의 지각된 결점을 타인으로부터 숨

기려는 성향이라 정의했다. 즉, 완벽주의가 완

벽에 가까워지려는 개인의 성격 및 태도에 초

점을 맞추는 특성이라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려는 개인의 행동

과 표현적 욕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하정희, 2011a).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세 가지 하위 요

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으로 구성된다(하정희, 2011b; Hewitt et 

al., 2003).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은 

타인의 존중, 칭찬과 같은 호의적인 평판만을 

위해 타인에게 극단적으로 자신의 완벽한 모

습만 제시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둘째, 불완

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은 실수할 만한 행

동이나 결점이 드러날 만한 상황을 회피하며,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은폐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함 은폐노

력-언어적(NDC)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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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함을 언어적 측면에서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하정희, 2011b; Hewitt et al., 2003). 이

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특성이 있는 사람

들은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사회불

안, 우울, 대인관계 반추와 같은 심리적 고통

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Besser et al., 2010; Fatima et 

al., 2021; Hassan et al., 2014; Nepon et al., 

2011; Rutherford, 2019/2020).

선행연구(하정희, 2010; Hewitt et al., 2008; 

Shannon et al., 2018)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 특성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도

움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타인으로부터 언어적, 행

동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므로, 정신 건강 문제

를 결점으로 인식하여 숨기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해 수반되어야만 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자체가 자신의 완벽함을 저해하고, 불완

전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

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불완전

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

려움을 가질 수 있기에, 전문적 도움 추구의 

과정에 있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다

뤄야만 하는 치료 장면을 위협적으로 지각하

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 추구에 부정적인 태

도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Dang 등(2020)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

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태도 및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완벽

주의보다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

움 추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관찰

됐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특성을 지닌 20~30대 성인은 정신 건강 문제

로 고통받고 있더라도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

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시기적절

한 전문적 개입의 부재로 이어져 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 특성을 지닌 20~30대 성

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하

정, 장재홍, 2019; 최서원, 이정윤, 2021). 김하

정과 장재홍(2019)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다른 사람

에게 감추려는 성향인 자기은폐를 매개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감추려고 하는 자

기은폐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수준의 

자기은폐가 낮은 수준의 전문적 도움 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최서원과 이정윤(2021)

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부적 관계를 정서표현 양가

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

를 표현하고 싶지만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정

서표현 양가성이 높게 나타나고, 정서표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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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그만큼 변화

가 어려울 수 있기에(Hewitt et al., 2003),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밝히는 연구는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전문

적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제고하

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두 변

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새로운 매개변인을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

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

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를 고려하였다. 

개인이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적 

도움 추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

에 기반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의사, 심리

적 증상의 지속성 및 심각성 호소, 과거 병력 

또는 외상 경험, 가족 관계, 개인의 감정 및 

생각 등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는 자기 개방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자기 개방으

로 인해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명은파, 장성숙, 2012). 

Hewitt 등(2008)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을 보이는 개인이 

치료 장면이나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생리적

으로 상당한 위협과 불안을 경험하고, 치료자

를 비판적이고 판단적이라 인식할 수 있음이 

관찰됐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한 특성

인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

향은 개인으로 하여금 치료 장면에서의 자기 

개방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란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 한 개인이 자

기 개방을 할 때 수반될 것이라 예상하는 결

과와 그에 따라 인지된 가치를 의미한다

(Omarzu, 2000). 이러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

기대는 자기 개방으로 인해 주변에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위험이나 자기 

개방 자체를 위험하고 불안한 것으로 지각하

는 위험 기대와 자기 개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고통이 감소할 것이라는 유

용성 기대로 구성된다(Omarzu, 2000; Vogel & 

Wester, 2003). 따라서 개인은 자기 개방에 대

한 결과기대를 통해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 자기 개방의 폭과 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Omarzu, 2000). 

선행연구(고명주 등, 2019; 김영은 등, 2021; 

명은파, 장성숙, 2012; 정경미, 신희천, 2014)에

서는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가 자신을 드

러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 전문적 도움 추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위험 기대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부적 

상관, 유용성 기대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는데, 이는 위험 기대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

움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용성 기

대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는 위험 기대의 경우, 자기 노출과 부적 상관, 

자기 은폐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유용성 

기대는 자기 노출과 정적 상관, 자기 은폐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 역

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가 자기 개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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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거나 드러내지 않

으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성향(Hewitt et 

al., 2008)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에 문

제를 지닌 것처럼 인식될까 염려하여 자기 개

방 자체를 위험하게 인식하는 위험 기대는 높

게 지각하는 반면에, 자기 개방으로 인해 얻

는 도움에 관련한 유용성 기대는 낮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의 관련성을 직접

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특성이 강한 사

람들의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특성(Hewitt et al., 2003)을 고려할 때, 이들은 

자기 개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크지 않고, 

자기 개방으로 인해 얻는 손해(예: 자신의 불

완전함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완벽

한 모습이 저해되는 것)는 크다고 생각할 가

능성이 있다. 실제로 Hewitt 등(2008)의 연구에

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은 임

상 면접 전후 부정 정서는 크게 느끼고, 면접 

후 불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지닌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기대가 그리 긍정적

이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지닌 개인에게 있어, 

자기 개방에 대한 높은 위험 기대와 낮은 유

용성 기대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신 건강 

서비스의 이용을 결정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의 관계에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위

험 기대, 유용성 기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고, 이러한 변인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신 건강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20∼30대 

중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지닌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와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 또한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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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 개방에 대

한 결과기대(위험 기대, 유용성 기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위험 기대와 유용성 기대

가 매개하는가?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상담 경험 횟

수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남숙경, 이상민, 2012; 송현종, 

2000; 유성경, 유정이, 2000; Fischer & Turner, 

1970; Vogel & Wester, 2003)에 근거하여, 상담 

경험 횟수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기관의 생명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IRB 

승인번호: KWNUIRB-2023-02-003-004). 연구 

대상자는 20~30대 성인으로 하였으며, 연구안

내문에 연구 참여 가능 연령을 1983년 6월 1

일생부터 2003년 6월 30일생까지로 표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나이 계

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

선 및 분쟁을 축소하기 위한 ‘만 나이 통일’개

정안(민법 제158조, 2023; 행정 기본법 제7조

의2, 2024)에 의거하여 설정한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14

일까지 온라인으로 약 2주간 진행하였다. 20

대 초중반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20대가 

자주 사용하는 SNS/커뮤니티 사용률을 살펴보

았고, 사용률 1위로 밝혀진 네이버 카페와 2

위인 에브리타임(김민경 등, 2021)을 통해 참

여자를 모집했다. 네이버 카페의 경우, 20~30

대의 관심사인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 

글을 올려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총 

30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없었으므로 회수된 

데이터 전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남성은 129명(42.9%), 여성은 172명(57.1%)

이었고, 연령대는 20대가 209명(69.4%), 30대가 

92명(30.6%)으로 20대 연구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39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122명(40.5%), 석사 29명(9.6%), 고졸 7명(2.3%), 

박사 4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경험 

유무는 있음이 134명(44.5%), 없음이 167명

(55.5%)이었고, 상담 경험 횟수는 상담 경험이 

있는 134명 중 10회 이상-40명(29.9%), 1회-36

명(26.9%), 2회-15명(11.2%), 5회-12명(9%), 4회

-11명(8.2%), 3회-7명(5.2%), 8회-5명(3.7%), 6회

-4명(3%), 7회-3명(2.2%), 9회-1명(0.7%)의 순으

로 집계되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 문화에 

적합하도록 하정희(2011b)가 개발 및 타당화한 

PSPS-K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형

식(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매우 그렇다)

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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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하

정희, 2011b). 이 척도는 “나는 늘 완벽한 모습

을 보이려고 노력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

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8문항, “나는 다

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신경

을 쓴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는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5문항, “내 단점을 되도

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와 같은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6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정희(2011b)의 연구에서 문항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로 매우 높은 신뢰도 

수준이었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의 내적 

일치도는 .88,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

의 내적 일치도는 .75, 불완전함 은폐노력-언

어적(NDC)의 내적 일치도는 .75로 모두 만족

할 만한 신뢰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도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는 .86으로 나

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고, 하위

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의 내적 일치

도는 .86,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은 

.71,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은 .68으

로, 세 하위요인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

뢰도를 보였다.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척도 (Disclosure 

Expectation Scale [DES])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

해 Vogel과 Wester(2003)가 개발하고,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역한 DES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형식(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

을수록 위험 기대 또는 유용성 기대 각각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척도(총 8문항)는 “상담자에게 당신

의 숨겨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할 것 

같습니까?”를 포함하고 있는 위험 기대(4문항)

와 “만약 당신이 상담자에게 슬픔이나 불안의 

감정을 드러낸다면 기분이 더 나아질까요?”를 

포함한 유용성 기대(4문항)의 하위요인 2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 자기 개방에 대한 결

과기대 전체 평균 산출 시에는 위험 기대 4문

항의 값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위험 기

대 하위 요인의 평균값을 산출할 때는 문항을 

역채점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의 전체 평균과 위

험 기대, 유용성 기대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와 위험 기대, 유

용성 기대가 각각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위험 기

대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77, 유용성 기대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는 .77로 나타났

고, 위험 기대의 내적 일치도는 .76, 유용성 

기대의 내적 일치도는 .78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S])

Fischer와 Turner(1970)의 ATSPPHS는 유성경

(1998)이 번안하고,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좀 더 보완한 명은파와 장성숙

(2012)의 척도를 사용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식(1 : 전

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

한다. 위 척도는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필요 인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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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개인의 필요성 인식을 

측정한다. 두 번째 요인은 낙인 수용으로, 전

문적 도움 추구와 관련한 부정적 낙인을 개인

이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개방성으로, 자신의 정

신 건강 문제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를 측정하

며, 네 번째 요인은 신뢰성으로, 정신 건강 관

련 전문가들이 전문적 도움을 주는 능력에 대

한 개인의 신뢰와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

다.”,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

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

고 확신한다.”와 같은 문항들을 통해 정신 건

강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개인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지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신 건

강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성경(2005)이 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ATSPPHS 타당화 연구에서 요

인부하량이 .3 이하로 나타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5문항(10번, 13번, 16번, 21번, 

24번)을 제외하고 총 24문항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성경(2005)은 이러한 문항들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 서구문화와 한

국문화 간의 차이를 섬세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국문화에서는 사용하기 부적절한 문항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명은파와 장성숙

(2012) 역시 유성경(2005)의 ATSPPHS 타당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자료 분석 시에 5문항

을 제외하고 총 2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제연

화와 심은정(2015) 및 이민지와 손은정(2007)은 

ATSPPHS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

인부하량이 .3 이하로 나타나는 문항을 제외

한 후 하위요인을 새로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ATSPPHS의 각 하위 

요인 신뢰도가 다소 낮게 관찰되는 경향이 보

고되었다(김주미, 유성경, 2002; 김하정, 장재

홍, 2019; 유성경, 이동혁, 2000; 장희정, 김영

근, 2023; 정진철, 양난미, 2010; 정진철, 양난

미, 2011). 이에 연구자들은 첫째, ATSPPHS의 

하위척도가 아닌 전체 점수를 연구 분석에 활

용하거나(김주미, 유성경, 2002; 명은파, 장성

숙, 2012;), 둘째, 신뢰도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하위 요인 및 문

항의 경우 제외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고(장희

정, 김영근, 2023; 정진철, 양난미, 2010; 제연

화, 심은정, 2015), 셋째, 하위척도 구분을 연

구에 사용하지 않고 전체 문항을 문항 묶음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김하정, 장재홍, 2019; 

이민지, 손은정, 2007; 제연화, 심은정, 2015). 

본 연구에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하

위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각 하위 요인별 내

적 일치도는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58, 낙

인에 대한 내인성 .62,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45,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65로 나타나, 일부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분석 시, 하위척도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지 않고, 문항 합산 방법(item-parceling)

을 사용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24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유성경(2005)의 연구에서 .83, 명은파와 

장성숙(2012)의 연구에서 .79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상담 경험 유무 및 상담 경험 횟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상

담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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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 결과(남숙경, 이상민, 2012; 송현

종, 2000; 연규진 등, 2018; 유성경, 유정이, 

2000; Fischer & Turner, 1970; Vogel & Wester, 

2003)에 따라 상담 경험 횟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서만 내담

자를 구분하게 되면, 상담 경험 횟수가 한 번

인 내담자와 상담 경험이 그 이상인 내담자를 

구별할 수 없기에 상담 경험 횟수를 통제변인

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상담 경험 

유무 및 횟수를 수집하기 위해, “귀하는 심리

상담을 전문 상담 기관(예. 학생 상담센터, 병

원, 전문 상담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회(50분)이상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 단일 문항을 제시하고 있음 또는 없음으

로 응답하게 하였다.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응답자에게는 “심리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 총 몇 회 상담을 진행했는지 체크

해 주세요.”라는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경

험 횟수(1회~10회 이상)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과 Amos 26.0을 

이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과 

그에 해당하는 모든 하위요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관 분석을 위해 자기 개

방에 대한 결과기대 중 위험 기대에 대한 응

답 값은 역채점한 후 유용성 기대에 대한 응

답 값과 합산하여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험 기대 하

위요인 평균 산출 시에는 문항을 역채점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둘째, AMOS 26.0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측정 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연구모형의 적합도

를 파악하고,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척도(DES)의 두 하위요

인인 위험 기대와 유용성 기대의 경우,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모형분석 결과에 문제가 

발생(최보윤, 김수영, 2023)할 수 있기에 연구

모형 분석 시, 위험 기대와 유용성 기대의 측

정 오차 간에는 상관을 설정하였다.

측정모형 및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는 원척도에 의거하여 하위 

요인(PSP, NDP, NDC)의 평균 점수를 측정 변

인으로 사용하였다. 매개변인인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의 하위 요인인 위험 기대(4문

항)와 유용성 기대(4문항)는 문항 그대로를 측

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밝

혀진 5문항(10번, 13번, 16번, 21번, 24번)을 제

외한 후, 검사의 구조가 다차원이면서 문항 

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인 개념영역 

대표성 방법(domain representative approach)

을 사용(홍세희, 정송, 2014)하여 문항 꾸러미

(item-parceling)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측정 

변인의 수는 3~4개로 구성하는 것이 권장되

기에(홍세희, 정송, 2014), 본 연구에서는 총 3

개의 문항 꾸러미를 만들어 측정 변인으로 사

용하였다. 각 문항 꾸러미에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하위 요인의 측정 문항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8문항씩 배정하였으며, 구성된 3

요인은 태도 1, 태도 2, 태도 3으로 명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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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1-3 2 2-1 2-2 3 3-1 3-2 3-3 4

1 -

 1-1 .84
** -

 1-2 .71** .35** -

 1-3 .81** .46** .54** -

2 -.19
** -.14* -.06 -.24** -

 2-1 .30** .24** .19** .29** -.83** -

 2-2 .01 .03 .11 -.09 .77** -.29** -

3 -.09 -.10 .06 -.15
** .64** -.51** .53** -

 3-1 -.11 -.11 .05 -.16** .57** -.46** .45** .86** -

 3-2 -.10 -.07 -.01 -.15* .60** -.49** .48** .85** .60** -

 3-3 -.04 -.06 .10 -.09 .50
** -.37** .44** .87** .59** .64** -

4 .06 .08 .07 -.02 .15** -.07 .18** .30** .33** .19** .25**

평균 4.50 4.12 5.36 4.30 3.55 3.61 2.51 2.89 2.87 2.90 2.92 2.28

SD .89 1.18 1.07 1.07 .63 .74 .84 .34 .43 .35 .41 3.54

왜도 -.46 -.34 -.72 -.22 -.13 -.56 .15 .08 .19 -.15 -.04 1.39

첨도 .61 -.12 .39 -.30 -.39 .42 -.60 -.43 .08 -.49 -.53 .36

주1. *p<.05, **p<.01

주2. 1.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1.완벽주의적 자기노력, 1-2.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1-3.불완전함 은폐노

력-언어적, 2.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2-1.위험 기대, 2-2.유용성 기대, 3.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3-1.태

도 1, 3-2.태도 2, 3-3.태도 3, 4.상담 경험 횟수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 (N=301)**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자기 개방

에 대한 결과기대 중 위험 기대, 유용성 기대)

이 두 개이므로,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의 변인인 팬텀 변수

를 사용하여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 분석 결

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이 왜도는 

2, 첨도는 4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 기준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03). 상

관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과 전문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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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Estimate

SE C.R
B β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PSP 1 .56

NDP 1.04 .64 .14 7.60***

NDC 1.35 .83 .19 7.29***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위험 기대

위험 1 1 .80

위험 2 .95 .67 .09 10.66***

위험 3 .90 .68 .08 10.85***

위험 4 .84 .55 .10 8.72***

유용성 기대

유용성 1 1 .68

유용성 2 1.09 .78 .10 10.56***

유용성 3 1.06 .67 .11 9.59***

유용성 4 1.02 .63 .11 9.09***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

태도 1 1 .77

태도 2 .85 .80 .07 13.05***

태도 3 .95 .75 .08 12.38***

상담 경험 횟수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25 .22 .20 11.14***

주1. ***p<.001

주2. PSP(완벽주의적 자기노력), NDP(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NDC(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표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움 추구 태도는 유의미한 부적상관(r=-.15, 

p<.01)을 보였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와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는 부적 상관

(r=-.19, p<.01)을 보였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는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의 하위 

요인인 위험 기대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r=.30, p<.01), 유용성 기대와는 유의미한 상

관을 보이지 않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하위 요인 모두는 위험 기대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와 정적 상관(r=.64, p<.01)이 있었다. 

특히,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중 위험 기

대와는 부적 상관(r=-.51, p<.01)을, 유용성 기

대와는 정적 상관(r=.53, p<.01)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상담 경험 횟수는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r=.15, p<.01), 유용성 기대

(r=.18, p<.01),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r=.30,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모형의 적합도(TLI, C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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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stimate

SE C.R
B β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02  .04 .03 .6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위험 기대  .44  .37 .10 4.54***

위험 기대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20 -.49 .03 -.3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유용성 기대 -.03 -.03 .07 -.45

유용성 기대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23  .44 .04 .20***

상담 경험 횟수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02  .22 .00 .45***

위험 기대 ↔ 유용성 기대 -.18 -.40 .04 -4.72***

주. ***p<.001

표 3.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RMSEA)를 확인하였다. TLI와 CFI는 .09이상(홍

세희, 2000; 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는 .05 이하인 경우 좋은 적합도

의 모형이고, .05~.08 사이이면 모형이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172.958(df=84, 

p<.001), TLI=.923, CFI=.938, RESEA=.059로 

나타나, 측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모두 

각 측정 변인이 해당 잠재 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55~83, 

p<.001).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상담 경험 횟수

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22, p<.001). 확

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값이 172.958(df=84, p<.001), TLI= 

.923, CFI=.938, RESEA=.059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표 3, 그림 2), 독립변인

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종속변인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나, 매개변인인 위험 기대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7, p<.001). 또한, 위험 기대는 종속변인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9, p< 

.001).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또 다

른 매개변인인 유용성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3). 그러나 

유용성 기대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44, p<.001). 

통제변인인 상담 경험 횟수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β=.22, p< 

.001)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위험 기대와 유용성 기대의 공분산 계수는 β

=-.40(p<.00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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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위험 기대, 유용성 기대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09 .04 -.18 -.2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위험 기대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09 .03 -.16 -.0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유용성 기대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01 .02 -.06  .03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주. ***p<.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위험 기대 및 유용성 기대의 매개효과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유용

성 기대의 경우, 독립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가 유용성 기대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 

제시 및 해석을 위해 전체 매개효과를 분석한 

후,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위험 기대와 유용성 

기대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 기대와 유용성 기대를 합

친 전체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기대의 개별 매개효과 역시 95% 신뢰구

간의 상한값(-.16)과 하한값(-.04)의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그

러나, 유용성 기대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

간의 상한값(.03)과 하한값(-.06)의 범위가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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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위험 기

대, 유용성 기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상관 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 결과 순으

로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상관 분석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

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으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

인 중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은 전문

적 도움 추구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

정희(2010)의 연구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

어적(NDC)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다른 하

위변인들(PSP, NDP)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보인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대부분

의 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와 내담자는 언어로 

소통하며, 특히 내담자는 언어적으로 자신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언

어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의 특성(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강한 

사람들은 언어를 주 매체로 자기 개방을 해야 

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장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 및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 추

구 태도 간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는 완벽

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했던 선행연구(김정윤, 

2019; 김하정, 장재홍, 2019; 정단아, 김수임, 

2023; 최서원, 이정윤, 2021; 하정희, 2010)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정

희(2010)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자아존중

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

감이 높거나 중간일 때는 완벽주의적 자기노

력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가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정도가 클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의 유의미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이 두 변인의 관계

를 조절해 주는 또 다른 변인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 두 변인 

간 관계가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과 전

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 유의미하지 않은 상

관관계는 이 두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이 없

음을 보고한 일부 선행연구(최서원, 이정윤, 

2021; 하정희, 2010)의 결과와 일치했다. 이러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요인 중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자신의 모

습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은폐하고자 하는 불

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일 것이

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 개

방에 대한 결과기대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 

위험 기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용성 기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연구모형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

들의 경우, 위험 기대는 높게 지각하지만, 이

와 반대되는 유용성 기대를 꼭 낮게 지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완벽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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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자기 은폐가 

높고 이로 인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김하정, 장재홍,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을 숨기고자 하는 특성이 강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

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개방에 대해 위

험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및 유용성 기대와는 정적 상관, 위

험 기대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유용성 기대와

는 정적 상관, 위험 기대와는 부적 상관이 있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고명주 등, 2019; 명

은파, 장성숙, 2012; 신연희, 안현의, 2005; 정

경미, 신희천, 2014)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 

개방으로 인해 얻는 도움은 크고, 자기 개방

으로 인한 위험은 낮을 것이라 예상할수록 전

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가능

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

을 검증한 결과,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 

중 위험 기대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

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 기대를 

높게 지각하고, 이러한 위험 기대가 높으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그만큼 부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개방 자체를 위험

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주변에 정신 건강 문제

를 가졌다고 인식될 위험이 높을 것이라 판단

하기에, 자기 개방을 해야 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장면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

은 사람이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보이며(Dang et al., 2020; Ey et al., 2000; 

Shannon et al., 2018), 자기 개방에 어려움을 겪

거나 혼란스러워한다는 선행연구(박수미, 2021; 

Burns, 1980; Hewitt et al., 2008)와 일치하는 것

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

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긍정적 변화시

키기 위해서는 유용성 기대를 높이는 개입보

다는 위험 기대를 낮출 수 있는 개입이 효과

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이 자기 개방에 대해 지니고 있는 위험 

기대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자에게 자신

의 숨겨둔 감정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상담자에

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

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되는지’ 등을 

질문하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서 일차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

게 자기 개방에 대한 위험 기대를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초기에 다루어 주는 것은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특성을 보이는 내담자들의 위

험 기대를 낮추어 상담 장면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상담자는 처음 상담을 경험하는 사

람들에게 그들이 느끼는 자기 개방에 대한 부

담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임을 타당화 

해주고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기

대를 지니도록 도와야 한다(변지영, 김선경, 

2019). 보통, 처음 상담에 오는 내담자들은 상

담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잘못된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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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담에 대한 정

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상담 요청 결정

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현수, 김진숙, 

2012). 

상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

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

며(정주리 등, 2016), 상담자가 내담자와 비밀

보장과 한계 등 상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하는 사전동의는 내담자의 불안 수준 감

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장성식, 성승연, 2020). 

따라서 치료자는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를 보이는 내담자와의 상담 초기에 상

담의 정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책임, 

비밀보장의 원칙과 예외 상황 등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과거 상담 경험에 대

한 만족도는 추후 상담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상담 이용 결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정주리 등, 

2016), 치료자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내담자가 상담에서 자기 개방이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낮추고 필요한 도움을 얻어, 

추후에도 필요하다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및 커

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이런 표집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편중으로 이

어질 수 있고, 설문 응답에 있어서도 커뮤니

티의 특징이나 온라인 활동을 하는 참여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를 전체 20~30대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경험 횟수를 통

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변인 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살펴보

지 않았다. 그러나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가 긍정적일 수 있으며(오현수, 김진숙, 

2012),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 기대도 이전 상

담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 경험 유무 또는 상

담 경험 횟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 경

험이 있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사람

과 상담 경험이 없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의 사람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으로 실제로 이어

지는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개

인의 태도와 행동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연희, 안현의, 200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잠재적 내담자가 상담을 

받을 계획을 측정하는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안현지, 김창대, 2022) 또는 실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하

여, 위험 기대를 낮추는 개입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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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의 관계에서 자기 개방에 대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심리치료나 상담 장면

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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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outcome expectations (anticipated 

risk and anticipated benefits) regarding self-disclosure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mo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N = 301; 129 men, 172 women).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Results indicated tha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ticipated 

risk.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nticipated risk.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anticipated risk fully med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In other words, higher level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anticipated risk, which, in turn, was linked to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 individuals in 

their 20s-30s with high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terventions aimed at reducing anticipated risk 

may be necessary to improv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utcome expectations regarding self-disclosure, risk expectations, utility 

expectati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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